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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과 자신감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중립적인 제 삼자가 검증을 하지 않은 자기의 신념이나 주장을 버리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기본적인 검증을 거친 지식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확신을 얻은 후 단호하게 추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선거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 감 없이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모조리 패배를 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와  대결은 한 민주당의 후보는 마이클 두카키스 (Michael Dukakis)이었고  그의 러닝 메이트는 텍사스 출신 로이드 벤슨 (Lloys Bentsen)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 감도 없이 대선에 입후보한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두카키스씨는 마사츄셋츠 주의 주지사이었습니다. 그는 주지사의 지위를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임했습니다. 그의 러닝 메니트이었던 벤슨 상원의원은 임기가 만료되자 부통령 후보와 동시에 텍사그 주의 상원의원의 재선에도 입후보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다 현직을 유지한 채 또는 상원의원의 후보를 겸한 채 대선에 임했습니다. 두 사람 다 대선에 자신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과는 다 예측한 대로 이었습니다. 두카키스지사는 대선에 낙선하자 주지사로 되돌아와서 임기를 나중에 마쳤고 벤슨씨는 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상원의원에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0년의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알 고어 (Al Gore) 이었고 그의 러닝메이트는 인디애나 주 출시인 죠세프 리버맨 (Joselph Lieberman)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리버맨 상원의원도 부통령에 입후보하면서 동시에 상원의원으로 입후보를 했습니다. 아니 대선에 입후보를 하는 사람이 자기 고장에서 상원의원 선거에도 입후보를 한다니 그것 만으로도 대선의 승리에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그런 약점의 노출을 지적할 만한 인물이 없었단 말입니까?. 자신 감 없이 대선에 임한 고어/리버맨 팀도 백악관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감 없이 대선에 나서서 실패를 한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선에 나온 죤 케리 (John Kerry)후보도 같은 실패를 했습니다. 케리후보가 대선의 성공에 자신감이 강했다면 그는 상원자리를 사퇴했어야지요. 그는 상원 자리를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 임하여 여전히 자신감 없는 후보라는 인상을 주었고 예측한 대로 낙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직에 입후보를 하려면 현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선거체제보다 한 발짝 앞선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치 현실로부터 경영인들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사업은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소니 사의 아기오 모리다 사장은 휴대용 소형 라디오를 개발했습니다. 대형 스테레오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다는 주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랜지스타 래디오의 성공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트랜지스타 래디오 직후로 출시한 워크맨 의 성공도 굽힐 줄 모르는 모리다씨의 자신감의 덕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에 말한 상품의 개발을 반대한 의견들이 검증되지 않는 개개인의 의견에 불과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연구나 조사에 입각한 반대 의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검증된 사실에 입각한 경영인들은 근거 없이 제시되는 반대의견에 자신감과 박력으로 맞서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 필히 성공을 할 것입니다.  끝
